
국군의방어태세

국군은 주한미군이 철수함에 따라 1 9 4 9년 1월부터 3 8도

선 방어임무를 인수했다. 국군은 정부수립과 더불어 출범했

지만, 국토방위임무를본격적으로맡게된 것은사실상이때부터였다.

당시육군은 전체 8개 사단 2 3개 연대 규모였다. 그중 전방에 배치된

부대는 제1·제6·제7·제8사단 등 4개 사단과 1개 독립연대였다. 이

사단들도 자체안전을 고려해 부대를 종심으로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됐

다. 종심배치로는 3 8도선의 방어는커녕 3 8선상의 주요 도로 조차 방어

하기어려웠다.

전쟁발발당시 육군이 보유한 8개사단 2 3개 연대를 대대로 환산하면

6 6개 보병대대였다. 하지만 실제로 3 8도선 전방진지에 배치된 부대는

1 2개 대대에 불과했다. 다른 2 1개 대대는 제1선 사단의 예비부대로서

서울-원주-삼척을연하는 지역에 주둔해 있었고, 나머지 3 3개 대대는

후방지역 경계와 공비 토벌작전을 위해 남부지방에 분산 배치돼 있었

다. 전쟁하루전인 1 9 5 0년 6월2 4일 현재 국군의 경계상황을서부에서

동부순으로, 그리고후방각 부대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았다.

옹진반도는 독립제1 7연대가 경계하고 있었다. 방어정면이4 5㎞에달

한 이 지역은 3 8도선으로 말미암아 남쪽의 육지와 차단돼 후방과의 교

통을 해로에만 의존해야 했다. 예하 3개 대대 중 2개 대대를 일선에 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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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하고 나머지 1개 대대를 예비대로 옹진반도 중앙부인 옹진광산에 배

치했다. 통상 1개 사단의 방어정면 지역 1 0㎞에 비하여 약 4 . 5배나 긴

거리를1개연대가 방어하고있었던 셈이다.

서울의 북방 관문으로서 전략상 극히 중요한 개성-문산-고량포 지

역의 약 9 0㎞는 제1사단이 방어하고 있었다. 제1사단은 예하에 제11·

제12·제1 3연대와 제6포병대대및 공병대대를두고있었다. 제1사단은

국지도발에 대한 방어개념으로부터 정규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문산-

봉일천-서울 축선상에 전투력을 집중 운용한다는 방어계획을 수립해

놓았다.

중부지역의 요충지인 철원방면은 제7사단이 담당하고 있었으며, 예

하에 제1·제9연대와제8포병대대 및 공병대대를 두고 있었다. 당시 제

7사단은 적의 주공 방향으로 판단된 경기도 의정부일대를 경계하고 있

었다. 방어정면의 거리는 적성에서 일동에 이르는 4 7㎞에 달했다. 춘천

정면은 제6사단이 담당하고 있었다. 사단 예하에 는 제2·제7·제1 9연

대와 제1 6포병대대 및 공병대대를 두고 있었다. 사단 방어정면은 사단

본부우측명지산에서관대면까지의9 0㎞에이르렀다.

동해안의 강릉방면은 제8사단이 담당하고 있었으며, 예하에 제10·

제2 1연대와 제1 8포병대대 및 공병대를 두고 있었다. 사단 경계지역은

제6사단 우측 책임지역인 관대리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2 6㎞지역 정면

이었다. 제8사단은 일단 침공한 적을 3 8도선 상의 진지에서 저지하지

만, 진지가 돌파됐을 경우 방어중점을 동해안에 두고 인구-어성전-주

문진에서 적에게 타격을 가한 다음 연곡천변으로 적을 유도하여 이 선

에서적을격멸한다는것이었다.

6·25 전쟁 발발 당시 후방 예비사단은 수도경비사령부를 비롯해 제

2·제3·제5사단 등 총 4개 보병사단이 있었다. 각 예비사단의 임무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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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시에는 군 예비대로있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

북한의 주요 접근로로 판단되는 문산 및 의정부 축선의 방어임무를 맡

고 있는 전방사단에 대한 증원과 함께 명령에 의거해 공격을 위한 역습

을 실시하는것이었다.

먼저 수도경비사령부는 말 그대로 평시 서울에 주둔하면서 전쟁이 발

발하면 김포, 인천지구를포함한수도권 지구의방어를 준비하다가명령

에 따라적의주공진출로인제1사단과제7사단을지원하게돼 있었다.

그 밖에 제2·제3·제5사단은 전쟁 발발시 신속히 서울로 집결하여

서울 주변지역에 진지를 구축하고 적의 침투를 적극 방지하는데, 제2사

단은 춘천-의정부 지구를, 제3사단은 의정부-문산 지구를, 제5사단은

문산-의정부지구를 지원하고, 명령에따라공격을 위한역습을 실시하

도록 돼 있었다. 그리고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서울 서빙고에 위치해 있

던 독립기갑연대는 전쟁 발발 시 경원선 철원 이남지역과 서울 동남 반

경 3 2㎞지역에대한수색임무를수행하고있던중이었다.

이처럼 후방예비사단의 평시 및 전시임무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었지

만 실제로는 그 작전계획을 한번도 실행해보지 못했다. 왜냐하면 국군

은 창군이래 3 8도선에서의 북한군 도발에 대처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

후방지역의 공비토벌작전과 인민유격대 토벌을 위한 대비정규전 작전

에도 동원되느라사실상 조직적인 부대교육훈련을실시할 여유가 없었

기 때문이다. 육군본부가교육각서 제1호를 하달한 것도 1 9 5 0년 1월이

최초였다. 이에근거해 훈련을 실시하긴 했지만, 육군전체 6 6개 보병대

대 중 2 4 %에 불과한1 6개 대대만이대대훈련을마쳤을뿐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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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군 각 사단의 방어작전 준비의 문제점은 무었이었나?

생각해 봅시다! !


